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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급연비 중형급실내공간을갖춘차 기아

차가 6년 만에 내놓은 올 뉴 K3를 요약하자면 이

렇다

152km(15인치타이어기준)의 경차급 연비

는 준중형급 세단으로는 더없이 만족스럽다 고속

주행에선묵직하고단단한안정감이중형급수준이

다넉넉한실내공간에있을건다있다

사전계약을시작한 2주간(영업일 기준 7일) 계약

대수가 6000대에달한 돌풍을일으킨이유를짐작

할만했다

지난달 27일출시된 올뉴K3를타고기아차광

주공장담양메타세쿼이아길을몰아봤다

깔끔한외관풀체인지된올뉴K3 외관은우

선 도심 출퇴근용에 걸맞게 단순하면서도 적당한

세련미를 갖췄다 기아차를 상징하는 호랑이코 형

상의 그릴 풀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에 X

자형 주간주행등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트렁

크쪽도화살모양을형상화한애로우라인(Arrow

line) LED 리어콤비램프와 수평형 방향지시등을

적용 역동감을강화했다는게기아차설명이다

넓은내부공간문을열고탑승하면생각보다

넓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올 뉴 K3는 길이폭높

이가 4640×1800×1440mm로기존K3(길이 4560

폭 1780높이 1435mm)에견줘더길어졌고넓어졌

다 그만큼실내공간이더여유로워졌다 평소운전

습관대로 운전석 의자를 쭈욱 빼고 앉아도 뒷좌석

무릎공간이불편하지않았다

실내는 깔끔하다 돌출형 내비게이션과 공조장

치 주변으로 다양한 기능의 버튼들이 위치해 주행

중에도사용에 어려움이 없다 대시보드 하단에 수

평으로뻗은크롬가니시는공간을좌우로더넓어

보이는효과를준다

단단한 주행능력우선 연비 성능은 인정할

만하다 새 파워트레인인 스마트 스트림 G16 가

솔린엔진은 연비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했다 올뉴K3의공인연비는 152(15인치타

이어 기준)지만 도심과 고속도로를 번갈아 주행해

도 당 172가 나왔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

로를 시속 80100로 연비 주행을 하면 더 올라

갈것같았다 차량성능을확인하기위해급가속을

거듭한점을고려하면연비는구입할만한메리트가

충분하다 기아차측은 기존 K3 모델보다 연비가

10%이상개선됐다고강조했다

고속주행 안정성도 인상적이다 대형급 만큼은

못하지만 120로 달려도 도로에 착 깔려 질주하

는맛이있다흔들리지않는단단한핸들도안정감

을 주기에 충분하다 에코스마트컴포트 주행을

드라이브모드버튼으로선택할수있다 운전의재

미를 즐기기 위해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려면 기어

변속기를왼쪽으로젖히면바뀐다 다만 가속페달

을밟은뒤차가반응하는시간이다소느려치고나

간다는느낌은덜했다

만족스러운 승차감시동을 걸 때 내연기관

차라는생각을갖기힘들정도로주행전정숙함을

유지한다고속주행시승차감도나쁘지않다

엔진소리가거슬리지않았고 주행중노면소음

도 조용한 편이었다 고속 주행 시 차가 흔들리는

불안감도 없었고 바람이 차에 부딪치면서 나는 풍

절음은참을만한수준이다

풍부한편의사양과안전장치안전편의사양

도다양하다앞차와간격이좁혀질경우차가알아

서스스로멈추는 전방충돌방지보조(FCA)를 기

본장착했고운전자주의경고(DAW) 차로이탈방

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을 선

택적용해안전성을크게높였다휴대전화무선충

전시스템도선택사양으로갖출수있다

한편올뉴K3의판매가격은▲트렌디 1590만원

▲럭셔리 1810만원▲프레스티지 2030만원▲노블

레스 222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차급연비중형급실내공간도로에달라붙듯편안한주행

6년만에내놓은기아차 올뉴 K3 타 보니

지난8일담양메타세쿼이아길을달리고있는 올뉴K3 기아차제공

공인 연비는 152

고속주행 단단한 안정감

주행노면소음거의없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장착

자동차번호판체계가내년상반기부터바뀐다

국토교통부는오는 25일까지새로운자동차등

록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수렴중이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2200만개의 번호를 표

현할 수 있지만 자동차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

한번호가모두소진되면서차량말소등으로회수

된번호를내주는실정이다

국토부는매년차량 80만대정도가새로등록하

는 것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

한것으로추산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연구기관과사전조사를벌여현행자동차번호

에서숫자 1자리를맨앞에추가하거나한글에받

침을추가하면큰혼란없이충분한번호용량확

보가가능한것으로파악했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152

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바꾸기위한

의견을수렴한다숫자 1개를맨앞에추가하는경

우약 2억개의번호를확보할수있어용량이충분

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자리가 3자리고변경되면서 119 112 등특

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됐다

이체계를적용할경우국가전산시스템업그레

이드등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가량의비용이소

요될것으로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

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수있다 공공부문에서 4억원정도면개편

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다만 경찰청

단속카메라를받침이모두확인가능한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

로추산됐다

이번의견수렴에는번호판에유럽등과같이국

가상징문양비표를 넣는 것에 대한 선호도와 번

호판글씨체에대한선호도도조사한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와 SNS 네이버 모바일 배

너 자동차 관련 공기업홈페이지등을통해의견

수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이 충

분히반영되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일폭스바겐그룹의아우디가제작한자율주행

차 아우디 A8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테

스트에나선다국토교통부는최근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신청한 아우디 A8에 대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허가했다고 12일밝혔다

해외에서개발된자율주행차가국내에서임시운

행허가를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아우디는 이미 지난해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

이가능한 아우디 A8을 모터쇼등을통해선보인

바있다 레벨3은고속도로등일정구역에서자율

주행이가능한수준이다 차량은중앙분리대가설

치된 고속도로와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이하로달릴때 아우디 AI(인공지능) 트래픽

잼파일럿이운전을책임진다

국토부는이번임시운행허가를내주면서안전을

위해고속도로등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자율주행

을할수있도록제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번호판내년상반기부터바뀐다

국토부 25일까지국민의견수렴

맨앞에 숫자한글에 받침 추가

자율주행차 아우디 A8 국내 고속도테스트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가 1월에 이어 2월에도 수입차

시장에서판매량 1위를차지했다 전남지역수입차

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12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따르면지

난달 새로 등록한 수입차는 모두 1만9928대로 1월

(2만1075대)보다 54%줄었다다만지난해같은달

(1만6212대)과비교하면 229% 많다

설 연휴와영업일수부족으로 1월보다감소했다

는게한국수입자동차협회측설명이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6192대를 팔아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BMW(6118대)도요타(1235대)

렉서스(1020대)랜드로버(752대)포드(745대)미

니(640대)볼보(456대)재규어(456대) 등의 순이

다

벤츠와 BMW의 판매량은 같은 달 한국GM

(5804대)와르노삼성(5353대) 내수실적보다많다

지역별로는 경기(4469대) 서울(3584대) 부산

(2631대) 등으로집계됐고광주는383대 전남은357

대가새로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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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1월 이어 2월에도수입차판매량 1위


